
깎아지른암벽에세워진사성암

섬진강변 섬진강책사랑방 산책…산수유마을지나치유의숲길로

여행자들의핫플레이스300년역사쌍산재고택서 차한잔여유를

섬진강책사랑방 김종훈책방지기

◇자연속에자리한헌책방북카페= 오픈까지 8

개월이걸렸네요. 생각보다책을좋아하시는분들

이많은것같습니다.멀리서도찾아주시니까….소

문듣고구경삼아오셔서책을둘러보시기도하고,

맘에드는책을사시고차를마시기도합니다.

책방지기 김종훈(69) 대표는지난해 11월, 구

례구역맞은편섬진강변에 섬진강책사랑방 (이하

섬진강 책방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46)을 열었

다. 폐업한 3층짜리 모텔을 지난해 3월에 인수해

대대적인리모델링을마친후8월에오픈하려했으

나예상치못한 8 8수난을입어부득이늦춰야했

다. 당시 물난리로 1층에 쌓아놓았던 책 15만여

권, 그리고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인근 창고에 임시

보관중이던15만여권이고스란히물에잠겼다.

남원태생인김대표는 1978년부터지난해 8월

까지부산보수동책방골목을지켜온 터줏대감이

었다. 26세때 3평반짜리헌책방을인수해 대우서

점을 연 이후 한창때는 헌책방 4곳(총 150평 규

모)을운영했다. 책방골목에서가장규모가컸다.

그러나아날로그에서디지털시대로접어들며수익

성이악화되고임대료마저치솟았다. 책을팔아서

임대료를못맞추는 상황을맞은김대표는결국8

평규모의마지막헌책방문을닫고보수동책방골

목을떠나야했다.부산에서구례로옮겨온헌책만

1t트럭 기준으로 30대 분량. 비록 수해로 구례와

하동의30만여권을버려야했지만새로운책들을

계속들여와현재 13만여권의책을갖추고있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

전 ,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등 사전류가 방문

객을반긴다.서가로벽면을두른 1층오른편은북

카페로활용되고있다.왼편은시각예술(디자인사

진건축화보집)분야, 발행된지 40~50년된전집

류가빽빽하게꽂혀있다.특히눈길을끄는것은여

러 잡지들의 창간호(비매품)를 모아놓은 코너이

다. 신학지남(神學指南) (1958년)과 문학사상

(1972년), 객석 (1984년), 과학동아 (1986년)

월간만화 (1988년) 등다채롭다.

2층은교양서적과현대문학,세계문학관련서적

들이, 3층은영어와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

일어원서와대학교재,한의학,양의학,심리학,한

국학책들로구성돼있다.이가운데한국학코너는

영인본과 발굴보고서 등 자료가치가 높은 책들을

갖추고있다.층고가높고깔끔하게책들이서가에

꽂혀있어마치개방식도서관같다. 2 3층창가에

는 누구나 편하게 책을볼수있도록탁자를놓았

다. 눈길을돌리면섬진강이눈에들어온다. 책방

지기는 심신을다스리는코너라며 몸이아프면

이쪽(의학서적코너)을,마음이아프면저쪽(심리

학코너)를보면된다고말했다.김대표는부산에

서 8년간 책 읽는 모임인 대우 독서회를 운영해

호응을얻었던것처럼이곳에서도주중주말에독

서모임을꾸려진행할계획이다.

구례여행을계획한다면황전톨게이트에서 2.5

㎞떨어진 섬진강책방에꼭들러보시라! 섬진

강책방만의매력이넘실거릴것이다.세월의더께

가가득앉은헌책들의제목을눈으로훑다보면학

창시절추억의책이나절판됐으나꼭갖고싶었던

책, 어디서도구할수없는 보석같은 책들을뜻밖

에발견하는기쁨을만끽할수있을것이다.(문의

061-782-3820)

◇섬진강대숲길 등언택트관광지4곳=전남도

는지난 2월 전남언택트관광지(안심여행지) 50

선(選) 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구례는 ▲섬진강

대숲길및힐링생태탐방로▲천은사상생의길및

소나무숲길▲화엄사치유의숲길▲천개의향나무

숲등4곳이다.

섬진강대숲길 (구례읍원방리1)은섬진강변에

조성돼있다. 입구에는강변에대숲이조성됐는지

를만화로알려주는안내판이세워져있다.안내판

에따르면일제강점기에일본인들은광업권을갖고

금광촌으로불린구례읍오봉마을강변을파헤쳐

사금을채취해갔다.이로인해강변은나날이황폐

해져갔다.이를안타깝게여긴마을주민김수곤씨

가스스로강변에대나무를심기시작했다. 80여년

의세월이지난현재, 울창한대나무숲길은주민들

과관광객들의힐링명소로각광받고있다.

대숲길은담양대밭과색다른묘미를준다.평평

한강변에조성된까닭에대나무숲사이로푸른강

물빛과하늘빛, 봉긋솟은오산의자태를볼수있

다.짙은초록빛깔의대숲길을걷다보면절로몸과

마음이힐링되는듯한느낌을받는다.

천은사 상생의 길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은절앞저수지(천은제)를순환하는3.3㎞길

이의탐방로이다.성삼재를가려면천은사입구매

표소에서입장료를내야했는데이에대해논란이

많았다. 환경부와국립공원공단은지난 2019년 4

월,이를폐지하는업무협약을맺고천은제에순환

형탐방로를조성했다.천은사주위를일주하는도

보코스명은 소나무숲길이다.

화엄사 치유의 숲길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은화엄사에서계곡을따라연기암까지간후

다시임도를따라금정암을거쳐남악사에이르는

숲길이다. 이곳은 3월말화엄사흑매가만개할때

호젓하게걸어보고싶다.

천개의향나무숲 (구례군광의면천변길 12)은

안재명대표가 2014년향나무묘목장을인수해정

성껏가꾼개인소유정원으로,지난해12월전남도

민간정원제14호로지정됐다. 늘보정원과 향나무

숲길 , 사색의숲길 등8개의테마공간으로나눠져

있다. 입장료(성인 5000원)을내면음료 1잔을무

료로제공하고, 피크닉바구니를대여해준다.

◇윤스테이 전파타며쌍산재찾는발길북적=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에 자리한 쌍산재

(雙山齋)는 300여년의역사를품은고택이다. 당

호(堂號)는 현 운영자인 오경영씨의 고조부 호인

쌍산에서 따왔다. 쌍산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원만한인연을의미한다고한다.최근tvN예능프

로그램 윤스테이가이곳에서촬영방영되며구례

를찾는여행자의 핫플레이스가됐다.방송뒤내

부수리를 위해 임시 휴관했다가 최근 재개관하며

여행자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

집앞 당몰샘은쌍산재의 나눔정신을잘보여

준다.본래샘은집안에있었는데마을사람들이편

하게물을길어갈수있도록밖으로내고다시담을

둘렀다. 대문에들어서면안채와바깥채,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대나무숲을 가로지르는 돌계단을

따라올라가면 동백나무터널을지나서당채에닿

는다.고택내옛건물은대숲과돌계단,나무등과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그래서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기도한이곳은지난2018년10월에전남도민

간정원제5호로지정됐다.

쌍산재(www.ssangsanje.com) 운영자는 마

루에앉아잠시차라도한잔나눌수 있기를원하

는여행자들의바람에따라쌍산재내부를돌아볼

수있도록했다. 입장료는 1인 1만원이며차를제

공한다. 관람시간은오전11시부터오후4시 30분

까지(입장마감 오후 4시)이다.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숙박재개는나중에공지할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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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노~오란봄이달려온다

지리산에서흘러내리는서시천과만개한산수

유꽃이어우러지는구례군산동면봄풍경.구

례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산수유축

제를취소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봄은섬진강을거슬러찾아온다. 구례는어느곳보다이르게핀산수유꽃으로노란물결을이루고있다.

또한 코로나 19 시대에혼자만의시간을갖기에좋은힐링대숲길과소나무숲길, 그리고새로둥지를튼 섬진강책사랑방을비롯해우리밀빵과산수유차등볼거리와먹거리가다채롭다.

최근tvN예능프로그램 윤스테이 방송으로대중들의관심이부쩍높아진구례로비대면힐링봄나들이를나선다.

싸목싸목남도한바퀴-구례

대숲과어우러진 쌍산재 별채


